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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researches and analysis 

on the use of dental institutions, oral health behavior, the actual conditions 

of oral health care, and the oral health knowledge according to the rank of 

soldiers and officers and then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contents 

development of an oral health education to the military.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80 soldiers serving in Gyeonggi, 

Gangwon and Chungchong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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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In terms of the use of dental institutions, the soldiers visit the dental 

clinics most(56.5%), and the officers visit the military dental clinics 

most(52.7%)(p<0.05). In the oral health behavior, the most of the soldiers(46.7%) 

and the officers(58.1%) answer that they thought to be in good oral health. 

Regarding the actual conditions of oral health care, it is investigated that the 

most of the soldiers brush their teeth twice a day(46.7%) and the officers three 

times a day(58.1%). With the oral health knowledge, the officers get a point 

of 2.89±1.36, which is higher than the soldiers'(2.47±1.27), and the person 

who have an experience to take an oral health education, getting a point of 

2.83±1.22, have higher level of the knowledge than the unexperienced with 

2.48±1.31(p<0.5). 

Conclusions : It is thought to be necessary to provide the military camps with 

an oral health education and to develop the contents of an oral health education 

customized to them.

Key Words : actual conditions of oral health care,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education, oral health knowledge,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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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구강건강 향상은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

에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1). 그러나 우리

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수

준은 아직도 미흡하다. 1970년대 이후에는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함으로써 식생활이 윤택해졌으나 그로 인하여 치아우

식증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구강질환치료에 투입되는 의료

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2). 이에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의료비 지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강질

환을 예방하기 위한 구강보건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인 치아상실의 주된 원인이 되는 양대 질환은 치아

우식증과 치주질환이다3).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자연

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한번 발병되면 계속 진행되며 그 유

병률이 연령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구강보건

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고 스스로 구강건강

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면 자가 구강건강관

리로 상당한 수준까지 예방이 가능하다4). 구강건강은 개인

이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올바

른 생활습관을 가짐으로서 예방될 수 있으므로5) 올바른 구

강건강관리가 중요하며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

여 적극적인 공중구강보건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1세기 구강보건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사회건설, 지역 및 소득계층에 따른 구강건강수준의 차이

를 해소하고 올바른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국민 구강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매년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6). 그러나 아직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사

업이 미흡한 상태이고, 특히 구강보건사업의 접근성이 용

이하지 않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집단에서는 구강

건강관리가 더욱 소홀하다. 예를 들면, 성인으로 구성된 군 

조직은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다. 그러나 질서의식이 고취된 군 조

직의 특성상 교육에 빠른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어 

최근에는 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7). 

1987년 미국은 육군의 삶의 질 보장과 건강증진을 위해 

사병들의 육체 및 정신적인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구강보건 프로

그램은 ‘Tricare Dental Program’으로 모든 군인들이 언제든

지 의사 또는 치과위생사들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의 90% 이상이 군 복무기간동안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7)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2006년에 ‘군 의무 발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장병들의 구강건강관리체

계 발전을 위해 3단계(1단계: 징병검사 시, 2단계: 입영신검 

시, 3단계: 군 복무 중) 구강검진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 치

과위생사 173명을 군인 신분으로 추가 배치하여 인력과 장비

를 보강하여 적정 치과진료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8)
.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질병중심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적 특성과 구강보건의식정도가 낮아서 실질적으

로 구강건강관리가 소홀한 상태이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 중 윤 등9)의 군장병 

30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는 군 입대 후 구강보건교육이나 지도를 받지 않

아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실천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고, 정과 정10)의 육군 115명과 해군 115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군인

들이 구강검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구강검진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인들을 위한 적

절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1)

 군 복무기간동안 군인들의 건강한 구강건강상태 유지 

및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 반복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절실

히 필요한 실정이다10)
. 지금까지 군인들을 위한 국내 연구

로는 대부분 장병들 대상이었고, 주한미군과 카투사의 구

강보건교육 요구도7)
 및 육군과 해군의 구강건강관리 실태 

조사10)와 같이 종별에 따른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군인들

의 계급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및 구강보건의식행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인들의 계급(일반병사 및 간부)에 

따른 치과의료기관 이용실태, 구강건강의식행태, 구강건강

관리실태 및 구강보건지식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대상자들의 요구에 맞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구강보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의 군부대의 협조

를 얻어 현역 육군 390명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27일부터 

2012년 8월 10일 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도구는 박7)의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설문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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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Classification
Ranks

Total
χ2

(p-value)Soldiers Officers

Ages ≤20 15( 4.9) 0 15(3.9)

142.268

(.000)

21-25 269(87.9) 20(27.0) 289(76.1)

26-30 21( 6.9) 36(48.7) 57(15.0)

31≤ 1( 0.3) 18(24.3) 19(5.0)

Marital status Not married 298(97.4) 60(81.1) 358(94.2)
26.116

(.000)
Married 6( 2.0) 14(18.9) 20(5.3)

Separation 2( 0.7) 0 2(0.5)

Education levels ≤ High school  85(27.8) 36(48.6) 121(31.8)
78.651

(.000)
University(college) students 203(66.3) 12(16.2) 215(56.6)

University graduate≤ 18( 5.9) 26(35.1) 44(11.6)

Total 306(100.0) 74(100.0) 380(100.0)

 by χ2-test & Fisher's exact test

치과의료기관 이용실태 3문항, 구강건강관리실태 3문항, 

구강관련 기호식품섭취 3문항, 구강건강의식행태 3문항, 

구강보건교육 4문항, 구강보건지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은 조사대상자들이 직접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390부 중 응답이 부적절한 10부를 제외한 380부

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구강

보건지식은 1문항에 1점씩 부여하여 모두 정답에 응답하였

을 경우 5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였다. 간부와 병사간의 구

강건강관리 실태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χ²-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하였고, 계급 및 구강보건경험 유무에 따른 구

강보건지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성적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일반적 사항으로는 병사는 21-25세 87.9%, 26-30세 6.9%, 

20세 이하 4.9%, 31세 이상 0.3%이었으며, 간부는 26-30세 

48.7%, 21-25세 27.0%, 31세 이상 24.3%순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여부는 병사와 간부 모두 미혼이 각각 97.4%, 81.1%로 

가장 많았고, 교육정도는 병사에서 대학재학이 66.3%, 고졸

이하 27.8%이었으며, 간부는 고졸이하 48.6%, 대학졸업 

35.1%로 조사되었다(p<.05)<Table 1>. 

2. 치과의료기관 이용

구강진료를 받는 장소는 병사에서 일반치과의원이 56.5%

로 가장 많았으며, 간부는 52.7%가 군병원 치과를 가장 많

이 이용하여 계급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최근 치

과방문은 병사는 6개월-1년이 22.9%, 간부는 1-2년이 37.8%

로 가장 많았고, 구강진료내용은 병사(25.2%)와 간부

(33.8%) 모두 충치치료가 가장 많았으며, 계급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Table 2>.

3. 기호식품섭취

기호식품섭취에서 병사의 60.5%가 ‘흡연을 한다’고 하였

으며, ‘하지 않는다’ 27.5%, ‘과거에는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

는 하지 않는다’ 12.1% 순이었고, 간부는 ‘흡연을 하지 않는

다’가 39.2%, ‘과거에는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

다’ 31.1%, ‘흡연을 한다’ 29.7% 순으로 조사되어 계급 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주는 병사에서 ‘가끔 마신다’ 42.5%, 

‘거의 마시지 않는다’ 31.4%, ‘자주 마신다’ 21.6% 순이었고, 

간부는 ‘가끔 마신다’ 63.5%, ‘자주 마신다’ 21.6%, ‘거의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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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Use of dental institutions                                                                        N(%)

 Classification
Ranks

Total
χ2

(p-value)Soldiers Officers

Dental

visit

places

Army division dental clinics 29( 9.5) 4( 5.4) 33( 8.7)

26.424

(.000)

Military hospital dental clinics 73(23.9) 39(52.7) 112(29.5)

Health centers 17( 5.6) 1( 1.4) 18( 4.7)

Local dental clinics 173(56.5) 30(40.5) 203(53.4)

Dental Hospitals 14( 4.6) 0( 0.0) 14( 3.7)

Recent

dental

visit

Less than 6months 61(19.9) 11(14.9) 72(18.9)

26.040

(.000)

6months-1year 70(22.9) 26(35.1) 96(25.3)

1-2years 58(19.0) 28(37.8) 86(22.6)

2-5years 32(10.5) 2( 2.7) 34( 8.9)

No visit 44(14.4) 4( 5.4) 48(12.6)

Don't know 41(13.4) 3( 4.1) 44(11.6)

Medical

transcriptions

Regular check up 44(14.4) 13(17.6) 57(15.0)

19.777

(.048)

Prevention(Sealant, Fluoride etc.) 13( 4.2) 5( 6.8) 18( 4.7)

Scaling 22( 7.2) 7( 9.5) 29( 7.6)

Caries treatment 77(25.2) 25(33.8) 102(26.8)

Endodontic treatment 35(11.4) 7( 9.5) 42(11.1)

Periodontal diseases 6( 2.0) 5( 6.8) 11( 2.9)

Wisdom teeth pains 16( 5.2) 5( 6.8) 21( 5.5)

Extraction or Oral surgery 5( 1.6) 0( 0.0) 5( 1.3)

Missing teeth 3( 1.0) 1( 1.4) 4( 1.1)

Restorative treatment 5( 1.6) 1( 1.4) 6( 1.6)

The others 15( 4.9) 1( 1.4) 16( 4.2)

Don't know 65(21.2) 4( 5.4) 69(18.2)

Total 306(100.0) 74(100.0) 380(100.0)

 by χ2-test & Fisher's exact test

Table 3. Intake of favorite food                                                                             N(%)

  Classification
Ranks

Total χ2(p-value)
Soldiers Officers

Smoking Yes 185(60.5) 22(29.7) 207(54.5)
26.699

(.000)
Current non-smoking 37(12.1) 23(31.1) 60(15.8)

No 84(27.5) 29(39.2) 113(29.7)

Drinking Frequently 66(21.6) 16(21.6) 82(21.6)

16.301

(.001)

Sometimes 130(42.5) 47(63.5) 177(46.6)

Nearly 96(31.4) 7( 9.5) 103(27.1)

Non 14( 4.6) 4( 5.4) 18( 4.7)

Average

no. of snack

intake

1time 78(25.5) 29(39.2) 107(28.2)

10.751

(.029)

2-3times 134(43.8) 25(33.8) 159(41.8)

More than 4times 44(14.4) 4( 5.4) 48(12.6)

No 23( 7.5) 9(12.2) 32( 8.4)

Don't know 27( 8.8) 7( 9.5) 34( 8.9)

Total 306(100.0) 74(100.0) 380(100.0)

 by χ2-test

지 않는다’ 9.5% 순이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간식섭취횟수에서 병사는 2-3회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간부는 1회가 39.2%로 가장 많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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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ral health behavior                                                                                   N(%)

  Classification
Ranks

Total χ2(p-value)
Soldiers Officers

Oral health conditions

Healthy 143(46.7) 43(58.1) 186(48.9)
6.892

(.032)
Usual 111(36.3) 15(20.3) 126(33.2)

Not healthy 52(17.0) 16(21.6) 68(17.9)

worries about

oral health 

Always 35(11.4) 18(24.3) 53(13.9)
12.799

(.002)
Sometimes 193(63.1) 48(64.9) 241(63.4)

Never 78(25.5) 8(10.8) 86(22.6)

Oral health 

information

Broadcast media 33(10.8) 7( 9.5) 40(10.5)

5.859

(.210)

Dental institution 151(49.3) 36(48.6) 187(49.2)

Print media 51(16.7) 15(20.3) 66(17.4)

Family or relationship 52(17.0) 16(21.6) 68(17.9)

The others 19( 6.2) 0( 0.0) 19( 5.0)

Total 306(100.0) 74(100.0) 380(100.0)

 by χ2-test & Fisher's exact test

Table 5. Actual conditions of oral health care                                                              N(%)

  Classification
Ranks

Total χ2(p-value)
Soldiers Officers

Diet control
Sugar intake limits 33(10.8) 18(24.3) 51(13.4)

13.733

(.003)
Enough calcium intake 37(12.1) 3( 4.1) 40(10.5)

Intake of purity foodstuffs 59(19.3) 18(24.3) 77(20.3)

No diet control 177(57.8) 35(47.3) 212(55.8)

Toothbrushing

frequency

1time 11( 3.6) 1( 1.4) 12( 3.2)

3.262

(.489)

2times 135(44.1) 30(40.5) 165(43.4)

3times 134(43.8) 40(54.1) 174(45.8)

4times 21( 6.9) 3( 4.1) 24( 6.3)

More than 5times 5( 1.6) 0( 0.0) 5( 1.3)

Use of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Yes 40(13.1) 23(31.1) 63(16.6) 13.974

(.000)No 266(86.9) 51(68.9) 317(83.4)

Total 306(100.0) 74(100.0) 380(100.0)

 by χ2-test & Fisher's exact test

4. 구강건강의식행태

구강건강의식행태는 병사(46.7%)와 간부(58.1%) 모두 구

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구강건강

에 대한 걱정은 병사에서 ‘가끔 걱정한다’ 63.1%, ‘전혀 걱정

하지 않는다’ 25.5%, ‘항상 걱정한다’ 11.4% 순이었으며, 간

부는 ‘가끔 걱정한다’ 64.9%,‘ 항상 걱정한다’ 24.3%, ‘전혀 걱

정하지 않는다’ 10.8%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구강건강정보는 의료기관에서 얻는다는 응답이 병사 

49.3%, 간부 48.6%로 가장 많았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4>.

5. 구강건강관리

구강건강관리는 치아우식 예방을 위해 별도의 식이조절

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병사 57.8%, 간부 47.3%로 가장 

많았으며(p<.05), 일일 칫솔질 횟수에서 병사는 2회가 

44.1%로 가장 많았고, 3회 43.8%이었으며, 간부는 3회가 

54.1%, 2회 40.5%로 조사되었다. 보조구강위생용품은 간부

는 31.1%, 병사는 13.1%가 사용한다고 하여 간부가 보조구

강위생용품 사용이 많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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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ral health education                                                                        N(%)

 Classification
Ranks

Total χ2(p-value)
Soldiers Officers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47(15.4) 33(44.6) 80(21.1)
30.643

(.000)No 259(84.6) 41(55.4) 300(78.9)

Need of oral 

health 

professional

Need 137(44.8) 66(89.2) 203(53.4)
48.506

(.000)
Do not need 63(20.6) 6( 8.1) 69(18.2)

Don't know 106(34.6) 2( 2.7) 108(28.4)

Form of oral 

health education 

Image production(video or TV) 194(63.4) 29(39.2) 223(58.7)

28.209

(.000)

Print medias 35(11.4) 3( 4.1) 38(10.0)

Orally 73(23.9) 40(54.1) 113(29.7)

The others 4( 1.3) 2( 2.7) 6( 1.6)

Oral health

education

contents who

want 

Toothbrushing methods 170(55.6) 41(55.4) 211(55.5)

9.227

(.098)

Auxiliary oral health devices 

using methods
24( 7.8) 9(12.2) 33( 8.7)

Method of tooth paste selection 24( 7.8) 0( 0.0) 24( 6.3)

Nutrition & anti-smoking 

education consultation 
31(10.1) 12(16.2) 43(11.3)

Oral diseases consultation 52(17.0) 11(14.9) 63(16.6)

The others 5( 1.6) 1( 1.4) 6( 1.6)

Total 306(100.0) 74(100.0) 380(100.0)

 by χ2-test & Fisher's exact test

Table 7. Oral health knowledge

Classification N Mean±SD t(p-value)

Ranks
Soldiers 306 2.47±1.27 -2.505

(0.013)Officers 74 2.89±1.36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80 2.83±1.22 2.102

(0.036)No 300 2.48±1.31

Total 380 2.56±1.29

 by t-test & Fisher's exact test

6.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교육수혜경험은 간부는 44.6%, 병사는 15.4%로 

간부가 구강보건교육수혜경험이 많았으며, 구강보건전문 

인력의 필요성은 병사는 ‘필요하다’ 44.8%, ‘잘 모르겠다’ 

34.6%, ‘필요하지 않다’ 20.6% 순이었고, 간부는 ‘필요하다’ 

89.2%, ‘필요하지 않다’ 8.1%, ‘잘 모르겠다’ 2.7%로 구강보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p<.05).

원하는 구강보건교육의 형태에 대해 병사에서는 비디오 및 

영상물을 이용한 교육이 63.4%로 가장 많았고, 간부는 직접 

구두로 교육을 원한다가 54.1%로 조사되어, 계급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원하는 구강보건교육 내용은 병사와 

간부 모두 올바른 칫솔질 방법이 각각 55.6%, 55.4%로 가장 

많았다<Table 6>.

7.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지식은 5점 만점에 전체평균은 2.56±1.29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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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병사는 2.47±1.27, 간부는 2.89±1.36으로 간부가 구강보

건지식이 더 높았고,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구강

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은 2.83±1.22, 없는 사람은 

2.48±1.31로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구강보건지

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급 간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5)<Table 7>.

총괄 및 고안

군인은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특수한 조직으로 철저한 

계급과 직책에 따라 엄격한 규율이 바탕이 되므로 개인행

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구강질환 발생 시 치료를 위하여 근

무지를 이탈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교 및 병사들을 

대상으로 구강질병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구

강보건지식을 높이고, 군부대 내에서 군인들 스스로 구강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육

군을 대상으로 계급에 따라 병사와 간부의 치과의료기관 

이용, 구강건강의식행태, 구강건강관리,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보건지식의 실태를 조사하여 군인들이 구강건강을 보

전하고 치아수명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자 한다.

계급에 따라 구강진료를 받는 장소는 병사는 일반치과의

원이 가장 많았으며, 간부는 군병원 치과를 가장 많이 이용

하였다(p<.05). 병사들은 직업군인이 아니므로 입대하기 전 

일반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모두 받았거나 휴가 중 치료를 받

는 경우가 많지만, 간부는 직업군인으로 근무시간이 무정량

적이며 무한정성을 필요로 하고, 빈번한 연장근무와 각종 

정기적인 훈련 및 작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출․퇴근이 보장

되지 않고, 군부대가 대부분 생활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12) 

일반치과의원보다 군병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이

라 사료된다. 최근 치과방문은 병사는 6개월-1년이 22.9%, 

간부는 1-2년이 37.8%로 가장 많았고, 구강진료내용은 병사

와 간부 모두 치아우식치료가 가장 많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치아우식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는 범

발성 질환이며 우리나라의 중대 구강병13)이므로 군인들에

서도 치아우식치료가 가장 많은 것이라 사료된다.

계급에 따라 기호식품은 60.5%의 병사가 흡연을 한다’고 

하였으며 간부는 29.7%가 ‘흡연을 한다’고 응답하여 간부보

다 병사가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계급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병사들의 흡연율은 전과 

황14)의 연구에서 75.4%, 남15)의 61.1%가 흡연을 한다는 응

답과 유사하였다. 군에 입대한 병사들 중 흡연을 했던 병사

들은 군에 와서도 자연스레 흡연을 하게 되고, 엄격한 규율

과 통제적인 공동생활 속에서 흡연을 하지 않던 병사들은 

흡연을 하는 병사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면서 병영생활 저

변 곳곳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

다15)
. 음주는 간부보다 병사에서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응

답이 많았으며, ‘가끔 마신다’는 응답은 병사보다 간부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병사들은 군부대내에서 음

주를 할 수 없으나 간부들은 퇴근 후 제약을 받지 않기 때

문에 간부들이 병사보다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것이라 사료

된다.

계급에 따른 구강건강의식은 병사와 간부 모두 구강상태

가 건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정과 정10)의 연구에

서 육군과 해군 모두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그다지 건강

하지 못하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고, 박7)의 연구에서 카

투사와 주한미군의 구강건강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결

과와는 유사하였다. 구강건강에 대한 정보는 병사와 간부 

모두 의료기관에서 얻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에 따른 구강건강관리는 치아우식 예방을 위해 별도

의 식이조절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간부보다 병사가 더 

많았으며(p<.05), 이는 군부대내에서는 단체 급식을 하여 

음식조절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식이조절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칫솔질 횟수에서 병사는 2회

가 44.1%로 가장 많았고, 3회 43.8%이었으며, 간부는 3회가 

54.1%, 2회 40.5%로 조사되었고, 정과 정10)의 육군에서 하

루 칫솔질을 2회 하는 경우 49.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간부보다 병사에서 칫솔질 횟수가 적은 것은 병사들은 

외부에서의 잦은 훈련과 비상으로 인해 칫솔질을 할 수 있

는 환경이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보조구

강위생용품은 간부는 31.1%, 병사는 13.1%가 사용한다고 

하여 간부가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이 많아 계급 간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p<.05), 구강보건교육경험은 간부는 

44.6%, 병사는 15.4%로 간부에서 구강보건교육수혜경험이 

많았다. 보조구강위생용품(치실 및 치간칫솔 등)은 단체생

활을 하는 병사에서는 구강위생용품의 구입이 쉽지 않고, 

사용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보조구

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되며, 구강보건교

육에서 칫솔질 방법 및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구강보건교육수혜경험이 있는 간부에

서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이 많은 것이라 사료된다. 구강

보건전문 인력의 필요성은 병사는 44.8%, 간부는 89.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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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간부가 병사보다 구강보건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p<.05). 구강보건교육은 

많은 인원의 병사보다 소수의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 많기 때문에 간부에서 구강보건교육수혜가 많으며, 구

강보건교육의 경험이 있는 간부는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구

강보건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

다. 박7)
 그리고 정과 정10)의 연구에서도 구강보건교육을 받

아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82.0%, 71.3%로 나타나 우

리나라 군인들의 구강보건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강건강관리의 실천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구강보건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원하는 구강보건교육의 형태에 대해 병사에서는 비디오 

및 영상물을 이용한 교육이 63.4%로 가장 많았고, 간부는 

직접 구두로 설명을 원한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으

며(p<.05), 원하는 구강보건교육 내용은 병사와 간부 모두 

올바른 칫솔질 방법이 가장 많았다. 전과 황14)과 유 등16)의 

연구에서 가장 교육받고 싶은 내용은 치아미백이라는 응답

과는 상이한 결과이지만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올바른 칫솔질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군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요한 칫솔질 방법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사료된다. 구강보건지식은 간부가 병사

보다 구강보건지식 점수가 더 높았으며, 구강보건교육 경

험이 있는 사람의 구강보건지식 점수가 높았다(p<.05). 이

는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간부에서 구강보건지식이 높

다는 결과이므로 상황에 따라 집단과 개인에게 맞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 방법을 개발하여17)
 실

습위주의 교육으로 장병 스스로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

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9)
. 대부

분의 구강보건교육은 유아 및 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인구강보건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성인구강보건교육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군․장병을 위한 교

육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군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구

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부대의 간부 및 병사들을 대상

으로 근무지역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 주의해야 하며, 구강보건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 된 도구가 없으므로 앞

으로 구강보건지식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하고, 구

강보건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을 통해 군인들의 구강건

강관리의 실천도를 알아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의 일부 현역 군인

들을 대상으로 계급에 따라 병사와 간부의 치과의료기관 

이용, 구강건강의식행태, 구강건강관리,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보건지식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계급에 따라 구강진료를 받는 장소는 병사에서 일반치

과의원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간부는 52.7%가 군병원 

치과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p<.05), 구강건강의식은 병사

(46.7%)와 간부(58.1%) 모두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는 응

답이 가장 많았다.

2. 구강건강관리는 칫솔질 횟수에서 병사는 2회(44.1%)가 

가장 많았고, 간부는 3회(54.1%)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보조구강위생용품은 간부는 31.1%, 병사는 13.1%

가 사용한다고 하여 간부가 보조구강위생용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3. 구강보건교육수혜경험은 간부는 44.6%, 병사는 15.4%

로 간부가 구강보건교육수혜경험이 많았으며, 구강보건전

문 인력의 필요성은 병사는 ‘필요하다’ 44.8%, 간부는 ‘필요

하다’ 89.2%로 간부에서 구강보건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p<.05). 원하는 구강보건교육 내용은 병사

(55.6%)와 간부(55.4%) 모두 올바른 칫솔질 방법이 가장 많

았다.

4. 구강보건지식은 5점 만점에 전체평균은 2.56±1.29이었

으며 계급에 따라 병사는 2.47±1.27, 간부는 2.89±1.36으로 

간부가 구강보건지식이 더 높았으며,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은 2.83±1.22, 없는 사람은 2.48±1.31로 구강보건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구강보건지식이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p<.05).

이상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칫솔질 횟수와 보조구강위생

용품으로 구강을 관리하는 것은 병사보다 간부들이 더 많

이 하고 있었으며, 구강보건교육의 수혜도 병사보다 간부

에서 더 많았다. 구강보건 지식도 간부에서 더 높았으며 구

강보건교육수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식도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 관리가 소홀한 군부대에서는 병

사들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이 특히 필요하므로 대상자들을 

위한 맞춤형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이 시

급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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